
삼정산1,292m 능선 아래, 상무주암과 문수암

사이의 오솔길을 걸을 때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

의 한 문장이 떠올랐다. ‘길은 저 강과 언덕 사이

에있다.’

그때 나는 뇌까렸다. 어디 거기에만 길이 있는

가. 하늘과 땅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이것과 저

것사이에도길이있지. 

그렇다. 모든길은사이에있다. 암자와암자사

이에도 길이 있어 사람들은 그곳을 칠암자 길이

라고부른다. 

칠암자 길의 시작이나 끝이 되는 도솔암과 실

상사는 각각 다른 행정구역에 있다. 칠암자를 품

은 삼정산은 지리산의 한 줄기로, 경남 함양과 전

북남원사이에솟아오른산이기때문이다. 

내가 들머리로 삼은 길은 도솔암이 있는 함양

마천면이었다. 도솔암에서 영원령을 넘어 영원사

와상무주암, 문수암, 삼불사, 약수암을거쳐실상

사까지 이어지는 길을 나는 걷고자 했다. 실상사

가 있는 남원 산내면을 들머리로 삼으면 그 역순

으로암자들을찾아야한다. 

지도를 펴고 산행거리를 어림하니 15㎞였다.

일곱 암자를 다 들르자면 해종일 걸어도 모자랄

판이지만, 도시에서의 찌든 번뇌와 알게 모르게

생긴 병을 씻어낼 수만 있다면 이튿날까지라도

걷고 싶었다. 길을 가다 마음이 내키면 법당에 들

어가서 삼배라도 올릴 요량이었다. 날이 저물면

칠암자 가운데 한 암자에 하룻밤 의탁할 수도 있

지않을까. 바람이불면바람부는방향으로, 꽃이

피면 꽃 피는 길을 따라서 그렇게 해찰하듯 걷고

싶은이길을칠암자순례길이라고도부른다. 

일곱 암자 모두가 볼거리를 지녔지만, 그중 사

람들이 주목하는 건 상무주암과 문수암이다. 워

낙 조망이 뛰어난 데다 암자를 돌보는 암주 스님

의 내력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상무주암의 조망

은 전남 순천 송광사의 보조국사비에 쓰인 비문

이보장할만큼빼어나다.

‘지눌이 옷 세 벌과 바리때 하나만으로 지리
산상무주암에은거했는데, 경치가그윽하니천
하제일인지라선객이거주할만했다.’

왜 아니 그럴까, 상무주암에 도착하니 지리산

주능선이 미닫이를 연다. 하봉, 중봉, 천왕봉, 촛

대봉, 반야봉, 노고단에 이르는 수묵화에 정신이

팔려 상무주암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밀린다.

그러다 문득 뒤돌아서면‘상무주’란 현판과 마주

친다. 여기서 누구나 한번쯤은 무슨 뜻인지 갸웃

할것이다. 무주(無住)가머물지않는다는뜻이므

로 그런 경지의 최상(上)위에 속한다는 뜻일까?

아니면 그 머무름조차도 초월한다는 것일까? 이

의문을 암주 스님이 풀어줄 수 있으련만 기다란

막대기로 빗장이 걸린 출입문과 사진촬영금지라

고적은빨간푯말에가로막힌다. 

상무주암 현기 스님은 선방에서 용맹정진하던

수좌였다가 어느 날 홀연히 자취를 감춰버린 인

물이다. 그런 그가 이 상무주암에 은둔한 지도 20

년이 넘었다. 그 사이 칠암자길이 생기고 상주무

암은 불자가 아닌 등산객에게도 널리 알려져 이

제 그는 더 이상 은둔자로 살 수 없게 됐다. 20년

넘게 상무주암에 상주(常住)했으므로 무주란 말

도더이상의미가없어보인다. 

해발 1,000m를 오르내리는 칠암자 순례길의 암

자들은 세상과 멀어지려 일부러 거친 바위, 우거

진 숲에 터전을 잡았으리라. 그러나 디지털 미디

어의 비약적이고도 혁명적인 발달로 세상은 숨을

곳이 없어졌다. 지금 이 시각에도 칠암자 길을 스

마트폰으로 검색해서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

을지모른다. 

상무주암에서 문수암으로 가려면 깊은 숲으로

들어서야 한다. 고사목이나 바위를 덮은 검푸른

이끼, 고사리나 부처손 같은 오래된 양치식물들

이 고생대 식물도감처럼 눈에 설다. 계곡을 타고

흐르는 시냇물 소리도 그때의 메아리처럼 멀고

아득하다. 그렇게 약간은 신비한 느낌에 빠져들

기도 하며 숲길을 걷다가 문득 바위에 바짝 붙은

요사채를만난다. 문수암이다. 

문수암은 상무주암과 달리 여염집 분위기가 풍

긴다. 암자 바깥에 내놓은 잡다한 살림살이부터

가그렇다. 법당뒤편, 천인굴에가지런히놓인맷

돌이며 양은그릇, 플라스틱 바가지, 계곡물을 받

아 담는 항아리까지 암자의 모든 것들이 속세의

물건들이다. 승복보다는 생활한복을 입은 스님이

거주할 것 같은 분위기이다. 암자 주인인 도봉스

님은외출중이었다. 

암자의빈방에들어가관세음보살에게삼배하고

는 자리에 앉았다. 바깥과는 달리 아늑했다. 나는

불쑥자리에서일어나불단옆에놓인기다란좌복

을방바닥에깔았다. 가끔그럴때가있다. 외진절,

텅빈방에서간절하게절을올리고싶을때가. 

오뉴월에 드린 108배에 땀이 비 오듯 했다. 대

신 몸이 가벼워지고 눈이 맑아졌다. 방문 사이로

보이는 지리산 하늘이 차고 새파랬다. 부처의 손

에 들린 연꽃을 보고 빙긋 웃은 마하가섭인 양 마

음이여여해졌다. 

도봉 스님은 현기 스님과 사뭇 다른 성향으로,

일흔의 나이가 무색하도록 산 아래 동네를 자주

다녀온단다. 소문에 의하면 현기 스님과 사형, 사

제하는 사이라고 한다. 두 스님이 경허와 만공의

덕숭문중 법맥을 이은 혜암 스님의 상좌라는 이

야기도 들린다. 문수암은 혜암 스님이 상무주암

에 주석하면서 지은 절이니 절조차도 사형 사제

사이인 셈이다. 두 암자와 두 스님이 다르면서도

같고, 같으면서도 다른 것이야말로 사이의 본질

은아닐까.

칠암자에 처음 주석했던 보조국사 지눌은 고려

불교가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으로 대립했던

시기, 그 둘을 정혜쌍수(定慧雙修)라는 타협의 사

잇길로인도한스님이다. 그런스님이기에상무주

암과 문수암에 내재된 은둔과 소통, 무주와 상주

의이분법을풀어주고도남을선지식인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상무주암과 문수암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이 두 암자와 나머지 암자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지리산칠암자가운데영원사와삼불

사와 실상사가 왜 암자에 속하느냐고 따져 묻는

다. 일곱이라는숫자에꿰맞추려다생겨난이름이

칠암자는아닐까?  

나는생각한다. 의문과사실

사이에 길이 있다. 그러나 그

길은 누구나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안개 자욱한 길, 방황 혹

은 방랑이야말로 우리가 길을

떠나는유일한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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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영(조계종산악회수석부회장)

해발1000m에위치한문수암방문을열고바라본지리산. 지리산주능선이한폭의수묵화를그려낸다. 상무주암과문수암은같으면서도다른, 마치정혜쌍수의지혜를전하는듯하다.

지리산종주길에는참선하기좋은자리가있다. 지리산을내려다보는문수암의일부경관. 실상사가는길의약수암서상념에잠긴도반의모습.

해발1000m의칠암자순례길

고사목숲길서만나는암자

보조국사정혜쌍수흔적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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䤎걷는길 : 도솔암 임도 - 도솔암 - 영원사

- 상무주암 - 문수암 - 삼불사

- 약사암 - 실상사

䤎거리와시간 : 14km 정도, 8시간예상

(도솔암을생략하면10km 6시간예상)

저절로가는길
⑬ 칠암자 가는 길

양지국악사
사찰전통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